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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지널 제단 옆에서 직원이 입장권 검사를 하고 있

었다. 그곳이 바로 돔의 중간층인‘속삭이는 갤러리 

(Whispering Gallery)’로 올라가는 층계입구이다. 입구에

는 유명한 디지털 사진 작가 빌 비올라의 작품이 전시되

어 있었다. 고여 있는 맑은 물에 작가 자신이 물에 잠겨 조

용히 흔들리고 있는 움직이는 사진이었다. 전통적인 대성

당 안에 첨단의 디지털 작품이 의외로 잘 어울렸다. 세인

트 폴 대성당 안에는 곳곳에 이런 현대 미술 작품이 전시

되어 있다. 

어둡고 작은 입구로 들어가자‘속삭이는 갤러리’로 올

라가는 259개 계단이 시작되었다. 숨을 몰아 쉬면서 나선

형의 계단을 올라가면 중간 중간에 창이 뚫려 있어서 대

성당의 옆 모습과 지붕들을 볼 수 있다. 계단이 끝나고 길

고 좁은 회랑을 지나니‘속삭이는 갤러리’가 나왔다. 이 

부분은 돔의 중간지점으로 돔의 원주를 따라 빙 둘러가

며 발코니를 만들어 놓았다. 대성당의 바닥으로부터 31 

미터 높이에 있고 직경은 34미터나 된다. 이곳이 유명한 

까닭은 갤러리 발코니의 이쪽에서 말을 하면 반대쪽 발

코니에서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. 돔을 만드는 과정

에서 공학적인 메카니즘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인데 속삭

이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잘 들린다고 해서‘속삭

이는 갤러리’라는 이름이 붙었다. 실험을 해 보기 위해 내

가 34미터 떨어진 반대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미처 갈 것

도 없이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니 실제로 멀

리 보이는 반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들에게 말을 하

는 소리가 들렸다! 소리의 공명이 벽을 타고 전해져 오는 

것 같았다. 

돔 꼭대기에 또 흑백 천장화가 보였다. 그 꼭대기에 올라

가면 런던 시내를 360도로 조망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

현재는 공사 중이라 일반인이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아

쉬웠다. 다시 빙글빙글 나선형 계단을 내려와 마지막 순서

인 지하 납골당으로 내려갔다. 이 곳에는 영국을 빛낸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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런던: 그동안 잘 있었니?
            김효신의 런던 여행기

인들이 대거 잠들어 있는 곳이다. 그 중에 단연 돋보였던 

것은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의 묘였다. 

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전사했을 때 그

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세인트 폴 대성당에 수

만 명의 국민이 모여 그를 애도했다고 한다. 어마어마한 

규모의 대리석 관을 어떻게 이 지하 납골당으로 옮겼을까 

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현재 묘 자리 위의 성당 바닥에 구

멍을 뚫어 그 곳으로 하관했다고 한다. 대리석 관뚜껑은 

헨리 8세가 쓰려고 만들었다가 못쓰고 보관했던 것을 얹

었다고 하니 장군의 장례식을 국왕의 그것 못지 않게 치

러 준 것이다. 다시 한 번 영국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

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. 

그 외에 수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 

‘아라비아의 로렌스’로 불리는 T.E. 로렌스의 묘지가 있어

서 관심있게 보았다. 묘지 부분을 지나면 런던 대화재 당

시 전소 되어버린 세인트 폴 대성당을 어떻게 복구했는지 

보여주는 방이 있었다. 놀라운 기록이었다.

마지막으로 지하실 선물 가게를 둘러 보고 대성당 옆으

로 나있는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. 화창한 햇볕 아래 

대성당 정원이 펼쳐졌다. 옆으로 걸어 그늘진 성당 뒤 편

으로 걸어 나오는데 웬 동양인들이 결혼식 사진 촬영을 

하고 있었다. 떠들썩한 소리를 들어보니 중국인들이었다.  

빼빼 마르고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잘 웃지도 못하

는 신부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엉거주춤 포즈를 취

하고 있었다. 너무나 장엄하고 감동적인 대성당 순례를 하

고 나오는 길에 웨딩화보인지 상업 화보인지 대성당 뒤 편 

구석진 곳에서 그러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니 어쩐지 마음

도 안 좋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. 

그러나 우리는 햇빛 속에 당당하게 서 있는 세인트 폴 대

성당을 다시 한 번 올려다 보고 저 멀리 템즈 강 위에 걸린 

밀레니엄 다리를 향해 앞으로 걸어 나아갔다. 


